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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igus 트리보 테이프 신제품: 항균 소재로 메디컬 적용 확대
항균 소재 iglidur W160의 트리보 테이프 개발로 의료 기기 및 연구소 장비에도 간편한 무급유 슬라이딩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igus는 iglidur W160의 흰색 트리보 테이프를 통해 항균 및 UV 안정 소재로까지 재질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및 연구소 장비와 같은 위생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에도 마찰이 일어나는 표면 어디든 트리보 테이프 하나로 쉽고 빠른 적용이 가능해진다. 
쾰른에 소재하고 있는 모션 플라스틱 전문 기업 igus는 각종 산업 환경에서 가장 간편하게 마찰계수를 줄여줄 수 있는 제품으로 마찰 최적화 폴리머 재질의 트리보 테이프를 개발했다.  0.5-1mm 두께의 트리보 테이프를 원하는 크기대로 간편하게 잘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마찰 표면에 접착하면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슬라이딩 표면이 즉시 생성되는 셈이다.  특별한 장비의 개조나 가공 없이 에너지와 운영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어 자동화 기계나 컨베이어 라인에 있어 특히 획기적이다.
위생 환경 적용을 위한 네 번째 트리보 테이프
낮은 마모, 고온, 내화학성 및 FDA 표준에 따른 식품 산업 솔루션을 차례로 제공해 온 igus는 이제 iglidur W160으로 트리보테이프의 네 번째 재질을 공개했다.  항균 속성으로 위생에 민감한 의료 및 연구 설비 관련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의료 분야의 시각적 활용을 위한 흰색 색상도 유용성에 있어 일조하는 부분이다.  한국이구스의 iglidur 프로덕트 매니져, 정성근 과장은 "플라스틱 화합물에 UV 안정 첨가제를 추가해 빛의 산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 속성의 변화를 방지합니다. 때문에 치과 보철 및 멸균기와 같은 UV 광선 적용에 지속적인 마찰학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며 W160의 특징을 강조했다. 라이너의 주문 가능한 너비는 20 ~ 500 mm로 다양하며 간편한 접착을 위해 뒷면에 접착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정확한 폭과 길이를 미터 단위로 재단해주는 igus 컷팅 서비스도 있다. 자유롭게 설계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설치 공간이 작거나 제한적인 곳에도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 최소의 비용으로 마모를 줄여주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진 캡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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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PM2716-1
다양한 폭 사이즈와 컷팅 서비스가 제공되는 항균 소재의 W160 트리보 테이프 (출처: igu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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